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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은 오스만제국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다른 제국들과 오스만제국을 비교 연

구하여 오스만제국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루고 있다. 저자는 첫

째,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스만제국이 오랜 기간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

는지를 질문한다. 둘째, 그 오랜 지속성을 유지하게 해 준 요인들이 왜 설득력을 잃

고 결국 오스만제국을 멸망케 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했는지를 질문한다. 이를 위

해 저자는 오스만제국의 역사를 ‘등장’, ‘제국의 확립’, ‘재정비’, ‘국민국가로의 전이’

라는 네 개의 중요한 순간으로 나누어 그 시기의 사회조직과 통치 구조를 고찰한

다. 저자는 오스만제국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융통성 덕분이라고 주장한

다. 관계들과 사회적 관계망을 협상한 오스만제국의 능력이 수세기에 걸친 제국의 

발흥과 지배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. 

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. 첫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제국의 등장

과 확장을 가능케 한 오스만제국 통치자의 융통성과 협상적 관계를 다룬다. 저자

는 오스만제국이 제국의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을 채택한 방법과 관

용의 역할을 연구한다. 저자에 의하면 오스만제국의 관용은 목적이 아니라, 제국의 

안정과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이었다고 한다. 두 번째 부분은 

변화하는 세계에서 오스만제국이 적응하는 과정을 다룬다. 즉 정책의 변화와 제국

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정치적 실체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. 특히 18세기에는 

약한 중앙정부로 인해 지방 엘리트와 중앙 권력자들의 관계망이 변화했다고 한다. 


